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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신용한(왼쪽) 충북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. (사진=뉴시스DB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청주=뉴시스] 이도근 기자 =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형성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

을 제기했다.

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가영 대변인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"신 후보 재산공개 자료와 등기부등본

등을 확인한 결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다"며 "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"고 밝혔다.

임 대변인은 "신 후보 소유 빌딩이 다수 임차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,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는 단 2건만 신고됐다"며 "특

히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(5000만원)된 한 개 칸이 재산 신고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"신 후보가 비상장 가족회사의 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고, 서울 이태원 아파트와 관련해서

도 위장 거래 의혹이 있다"며 의문을 제기했다.

이와 함께 "신 후보가 최근 5년간 소득세로 총 133만7000원만 냈는데, 그의 재산 구조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작다"며 해명을

촉구했다.

신 후보 선대위는 "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했으며, 모든 것은 사실에 입각해 신고했다"며 "정부와 청와대



의 세 차례 인사 검증을 문제 없이 통과했고, 이미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끝난 사항"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.

특히 "사전투표 첫날까지 검증을 가장한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는 김 후보가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"이라며 "김 후보는 자신

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부터 도민에게 먼저 설명하는 게 도리"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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